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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A Meta-Analysis on Effects of Singing Activities for Children 

Dong-Kyu Moon
Child Care Education of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살피기 위해, 지난 16년 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된 요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요인들의 변화추이를 살피기 위해 메타회귀분석을 활용
하였다. 분석 결과 동요활동 관련 요인들의 전체효과크기와 요인군들은 모두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인군과 문화예술적 요인군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심리·정서적 요인군은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요인군의 하부요인은 타인인식능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연친화적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하부요인 중 자기표현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은 큰효과크기를 스트레스억제와 정서지능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적 요인
군의 하부요인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창의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연도에 
따른 효과크기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동요활동 관련 요인들의 전체효과크기와 사회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문화예
술적 요인군 등 각 요인군 별 효과크기 변화추이가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수록 활동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동요활동을 통한 효과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진한 심리·정서적 효과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노력이 있어야 하며, 현 유야 교육관점에 맞는 창의력 효과 증진을 위한 체계화된 동요활동 구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covers an investigation using meta-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s of singing 
activities for children, focusing on the dissertations conducted for master and doctor degrees and the studies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overthe past 16 years. Ameta-regression analysis wasconductedto examine the changes of the 
factors in each published year.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Both the entire effect size and the groups of
singing activity related factors were revealed to have significant effect sizes. While the group of social factors and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showed large effect sizes,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appeared to have an intermediate effect size. The sub-factors of the group of social factors were shown to have 
significantly larger effect sizes than the others, except for the factor of capability of recognizing others. Among the
sub-factors, naturally friendly behavior showedarelatively larger effect size than the others. In the sub-factors of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self-expression capability and self-control capability showed large effect
sizes and stress supp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intermediate effect sizes. Amongthe sub-factors of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except forcreative capability which showed an intermediate effect size, all of the
sub-factors showed large effect siz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the effect size changes 
in each published year, the trends of the entire effect size and the effect size of each factor, such as the groups of
social factors,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and cultural & artistic factors, showed that the activity effects 
increase as the publication year comes closer to the most rece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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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아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음악을 접하고 있으

며, 교육기관과 가정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형식적 또
는 비형식적으로 음악교육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유아기 음악경험은 유아의 심미감을 자극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할뿐 아니라 느낌에 대한 다양

한 표현을 통해 정서표출 및 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 

받는다[1, 2]. 
Orff와 Dalcroze는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을 다양화하

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 등 
전인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3]. 
Koelsch, Fritz, Schulze, Alsop, & Schlaug[4]도 양질의 
음악활동이 유아의 전두엽에 영향을 주어 인지지각, 감
각, 기억 등을 활성화 시켜 감정조절 및 자기통제, 사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
을 직시한 교육과학기술부[5]는 통합과정인 3-5세 연령
별 누리과정 예술경험영역에서 유아가 능동적으로 음악

적 요소를 탐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은 교육현장에서 노래 

부르기, 소리 탐색, 연주 활동, 감상, 동작 및 리듬 활동 
등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6], 그 중 교육현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은 신체를 악기로 

한 노래 부르기로 조사되었다[7, 8]. 유아기에 있어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Young와 Glove[9]는 
음악활동 유형 중 노래 부르기가 특히 중요하며, 큰 영향
력을 지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활동임을 밝히고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손유희 또는 음률활동을 위한 매

체로 활용되고 있는 동요는 유아에게 가장 친근한 소재

의 노랫말과 선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랫말은 문학적 
가치를 표현하고 선율은 음악적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10, 11]. 따라서 유아들은 노래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적 요소를 접하게 될 뿐 아니라 문화예

술적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선생님, 동료, 그 밖
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노래 부르기를 경험함으로써 심

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
다[12, 13].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6년 간 유아를 대상으로 동요

활동의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

식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은 크

게 보아 사회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문화예술적 요
인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
인은 유아가 접하게 되는 부모, 교사, 또래 등과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요인으로 또래 유능성[14, 15], 의사소통
[16, 17], 자연친화적 행동[18, 19], 타인인식 능력[20, 
21], 포괄적 의미의 친사회적행동[22, 23]등의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고, 심리·정서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24, 
25], 자기조절[26, 27], 자기표현[120, 28], 정서지능[29, 
21]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적 요인으로는 
미술적 능력[30, 31], 신체적 능력[16, 32], 언어적 능력
[30, 33], 음악적 능력[34, 19], 창의적 능력 향상[15, 19]
과 관된 요인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동요의 효과와 관련한 

요인들을 몇 가지 유사한 요인들만 살핀 단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김혜영[26]은 자기조절능력과 자기
표현능력 만을 동요활동 효과요인으로 살피고 있고, 박
지연[20] 역시, 정서지능과 자기표현능력만을 동요활동 
효과 요인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우수경[35]은 음악적 
능력을 김지영[24]은 스트레스 요인만을 효과요인으로 
살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동요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단편적인 면만 살피므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
서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벗어나,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
된 요인들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

도 있다. 
노성희[18]는 자기조절능력, 자기표현능력 등 심리·정

서적 요인과 자연친화적 태도 등 사회적 요인을 다변적

으로 분석하여 살피고 있으며, 최성은[36] 역시, 또래유
능성, 의사소통 등 사회적 요인과 자기조절능력 등 심리·
정서적 요인, 그리고 문화예술적능력 요인으로서 신체적 
능력 등을 효과요인으로 살피므로 기존의 단편적인 요인

들에 대한 분석틀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유사한 요
인들 만 살펴본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동요활동의 효과

성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는데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각기 다른 
연구 기준과 대상에 따른 효과성을 살핀 선행된 연구들

을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화예술적 측면 등 각각의 요
인별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

성을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살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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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난 16년 간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연구의 대부분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요활동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적 요인에 대
한 연구들 역시 각기 다른 이해의 틀로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피고 있어 동요활동의 실제적 효과성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지난 16년 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동요활동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

을 통해 살펴 어떤 요인들이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높이

는데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
요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대적 상황

에 따라 일정한 영향력을 지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행된 연구들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출판연도에 따른 동요활동과 관련된 요인

들의 효과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 후속연구의 연구방향

을 제시하고, 동요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한 비중 있는 연
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효과에 

대한 전체요인군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대
상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에 대한 효과크기는 어떠한
가? 셋째, 유아대상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요
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하위요
인들에 대한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넷째, 유아대상 동요
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의 출판연도에 따른 변화추이

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동요의 개념 및 효과성

노래 부르기는 유아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

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중 하나로[37], 표현을 촉진하고 
상상력을 발달시키며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8]. 노래 부르기에 많이 활용되는 노래를 
일컬어 동요(童謠)라고 하는데, 유아교육사전에서는 아
동의 생활감정, 심리 등을 음악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정
형적인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39], 국어연감(2010)
은 하나의 문학 장르로, 아동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감

정이나 심리등을 표현한 정형시 또는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40]. 
동요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하며 선

명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 부르면 부를수록 흥이 
있어 음악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41]. 또한 노랫말 자
체에 즐거움의 요소가 강하여 넓은 대중성을 지니고 있

다[42].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동요의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8, 43]. 첫째, 유아
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하게 되므로 행복감과 

더불어 음악적 감동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풍부한 정서
와 음악성이 발달된다. 둘째, 유아들은 노래를 통해 자신
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억
제하거나 발산함으로써 균형진 감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셋째, 유아들은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
며, 소리를 어울리게 맞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협
동성과 사회성이 발달된다. 넷째, 유아의 뇌기능 즉, 지
각력,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이 촉진되어 인지능력, 언
어능력, 창의력이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다양
한 종류의 동요를 듣고 불러보는 기회를 가지므로 청각

의 민감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심폐기능 또한 향상된다.
이와 같이 동요활동은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음악적, 
창의적, 언어적 능력 등 문화예술적 능력 향상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동요활동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유아를 대상으로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보
아 사회적, 심리·정서적, 문화예술적요인으로 구분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김남임[29]의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또래유능성은 사
전검사에 비해 8.16점 증가하였고 비교집단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2.8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혜선[28]
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또래유능성은 0.38점 증가했고 
비교집단은 0.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서윤정, 이대균
[44]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9.8점 증가하였고, 통제집
단은 4.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성은(2005)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0.26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0.26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간의 다소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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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에 있어 노성희[18]의 연구결과 사전검사
에 비해 실험집단은 7.25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성은[36]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0.33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이 0.04점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능력에 있어서 정희정, 김혜순
[27]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0.58점 증가한 반면, 통제
집단이 0.0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효과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혜영, 김정애, 손지영, 김경
하, 오숙현[26]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1.24점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0.23점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적요인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선, 

오숙현[31]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4.42점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은 0.1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민주, 
장슬하, 김채연[30]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6.98점, 통제
집단은 0.47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능력에 있어서 신현정, 이선경[34]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은 3.45점, 통제집단은 1.6점 증가하
였으며 김은자[45]의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16.33점, 
통제집단이 14.7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각의 

연구관점에서 동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

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동요활동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을 통

해 살펴 어떤 요인들이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3.1.1 자료수집

유아대상 동요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의 효과성을 분석

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자
료검색으로 200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발표된 국
내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유아’. ‘아동’, 
‘동요’, ‘동요활동’, 등을 key word로 사용해 자료를 검

색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
(KSI) 등을 활용하였다. 2차, 자료선정으로 검색된 석·박
사 논문 275편, 학술지 76편 총 351편 연구 가운데 본 
연구 분석 대상 선정 기준,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밝히고 있어 효과크기의 
변환이 가능한 연구들을 분석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석·박사논문 32편, 학회지 17편 총 49편이다. 3
차, 분석자료 선정으로 검색된 석·박사논문 32편, 학회지 
17편 총 49편 중, 석·박사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9편은 원논문 만 선정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최종 
분석 자료는 석·박사논문 23편, 학회지 17편 총 40편이다. 

3.1.2 자료분석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MS Excel 프로그램으로 
코딩하였으며, 코딩 작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해당 전문가 3명이 사전 협의 
없이 각각의 연구물을 선정하고 코딩하였다. 이후, 코딩 
최종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된 사례는 합의를 통해 바로잡았다. 

3.1.3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메타분석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
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선택은 동질성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무선효과모

형(Random)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효과크기 해석은 95%신뢰 구간을 

산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효과크기의 해석
은 Cohen[46]의 표준화 평균차 효과크기 기준을 따랐다. 
따라서 .20이하는 작은효과크기로, .20부터 .80이하는 
중간효과크기 .80이상은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출판편의(Publication bias) 검증은 funnel plot, Duval

과 Tweedie[47]의 Trim-and-Fill 그리고 Orwin[48]이 제
시하는 안전성 계수 검증(Nfs)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각
적 분석인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되어서 편향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Figure 1>), Trim-and-Fill 검사결과 보정을 위
해 추가된 연구 수는 3개(Black Spots)로 3개의 연구가 
추가되기 전의 효과크기는 ES = 1.065이고, 추가된 후
의 효과크기는 ES = 1.105로 효과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편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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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S 95% IC QW

Fixed 88 0.951 0.882 1.021
334.545***

Random 88 1.066 0.927 1.204

 ***p<.001

Table 1. Overall effect size

Fig. 1. funnel plot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 안전성 계수는 750으로 
전체효과크기(ES = 1.066)가 Cohen[46]의 효과크기 해
석기준에서 작은효과크기인 .2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분석요인이 750개 이상 추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메타분석에서 나타난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되었다.

4. 연구결과

4.1 전체효과크기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전체효과크기 

값을 제시함에 있어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동질적이지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수정된 평균
효과크기를 재산출하여 랜덤모형(Random Model)을 채
택한 값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효과크기 값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066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927, 상한값 
1.204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46]이 제안한 표준화 평균차의 효과크기 
기준으로 .8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4.2 사회적 요인군

사회적 요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080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0.617, 상한값 1.543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
로 보았을 때 .8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
된다.
하부요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타인인식능력을 제외

한 모든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
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
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80보다 크므로 큰효과크기에 해
당된다. 
하위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Qb = 13.818). 따라서 요인 간 효과
크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연친화적행동(1.984)이 가
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의사
소통(1.141), 친사회적행동(1.019), 또래유능성(0.870) 
순으로 나타났다.

4.3 심리·정서적 요인군

심리·정서적 요인군 효과크기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9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 0.572, 상한값 1.027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보다 크고 .80보다 작으므로 수치이므로 
중간효과크기에 해당된다.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

한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46]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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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표

현능력은 .80 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스트레스 억제와 정서지능은 .20보다 크고 .80보
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상관효과크기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0.954). 

4.4 문화예술적 요인군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효과크기는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255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883, 상한값 1.626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hen[4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
준으로 보았을 때 .80보다 큰 수치이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미

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46]이 제
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20보다 크고 .80보다 
적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창의적 능력요인 외에 모든 

요인이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간 상관효과크기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5.755).

4.5 변화추이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의 전체효과크기 변화추

이의 기울기 추정값은 0.048로 나타났으며, 95% 신뢰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수록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

된 요인들의 효과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결과다(<Table 5>). 
요인군별 효과크기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

인군의 기울기 추정값은 0.042,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기울기 추정값은 0.068, 문화예술적요인군의 기울기 추
정값은 0.032로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요인군에서 동요활
동 효과와 관련한 효과크기가 최근연구에 가까울수록 점

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The group of Social factors

K ES 95% IC Qb(df)

Peer competence  7 0.870 0.456 1.284

13.818(4)**

communication 4 1.141 0.534 1.748

nature - friendly behavior 4 1.984 1.371 2.596

pro - social behavior 8 1.019 0.619 1.420

Ability to recognize others 4 0.480 -0.074 1.033

The group of Social factors 27 1.080 0.617 1.543
 

 **p<.01

Table 3.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K ES 95% IC Qb(df)

Stress suppression 2 0.767 0.006 1.528

0.954(3)
self-regulation ability 10 0.818 0.461 1.175

self-expression ability 8 0.905 0.510 1.299

emotional intelligence 4 0.574 0.030 1.117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24 0.799 0.572 1.02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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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K ES 95% IC Qb(df)

Artistic ability 2 1.891 0.887 2.894

5.755(4)

Physical ability 4 1.073 0.349 1.796

linguistic ability 14 1.381 1.004 1.758

musical ability 11 1.389 0.961 1.817

creative ability 6 0.739 0.172 1.306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37 1.255 0.883 1.626

 *p<.05

Table 5. Regression of year on Fisher's Z 

Parameter Point 
estimate SE 95% IC p-value

The group of Social factors
slope 0.042 0.014 0.013 0.071 0.003

intercept -84.581 29.692 -142.778 -26.384 0.004

The group of Psychological & Emotional 
factors

slope 0.068 0.019 0.029 0.107 0.000

intercept -136.115 40.057 -214.627 -57.604 0.000

The group of Cultural & 
Artistic factors

slope 0.032 0.015 0.002 0.063 0.036

intercept 31.173 31.173 -125.816 -3.617 0.037

Total effect change trend
slope 0.048 0.009 0.030 0.066 0.000

intercept -96.780 18.552 -133.142 -60.419 0.000

 *p<.05, **p<.01,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난 16년 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요활동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

분석을 통해 살펴 어떤 요인들이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 동요활동의 효과

와 관련하여 메타분석 한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와 유사한 동화구연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연구와 음악

을 활용한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그 외 미술, 과학프
로그램 관련 메타분석 연구들과 비교하여 이루어 졌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전체효과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윤미승[49]의 연구결과에서 관

련요인의 전체효과크기가 1.36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하며,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메타분석 
한 조은별[50]의 연구에서 관련변인의 전체효과크기가 
0.923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 일치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 한 임주영

[51]의 연구에서 관련변인의 전체효과크기가 1.04로 큰
효과크기를 보인것과도 일치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권위 있는 학회 및 다양한 연

구기관을 갖춘 음악, 미술, 과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등한 효과성이 있음을 증명

한 것으로,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적 뒤 
받침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둘째, 동요활동이 사회적 요인군에 미치는 효과크기

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군 전체효과 크기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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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메타분석 한 강해선[52]의 연구결과에서 사회
성의 효과크기가 1.269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
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프로그램의 사회
성 증진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한 조영미[53]의 연구에서 
사회성증진의 효과크기가 1.274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다. 따라서 동요활동이 음악, 미술 프로
그램과 마찬가지로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이며, 유아의 
사회성 증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요인군 하위요인들은 타인인식능력 요인

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효과크

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간의 효과크기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자연친화적행동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의사소통, 친사회적행
동, 또래유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친화적 행동이 가
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유아 대상 

과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석 한 윤미승[49]의 연
구결과에서 자연친화적행동이 1.44로 가장 높은 효과크
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로 유아들이 생명에 대한 존

중의식을 가지며, 자연환경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태
도를 기르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동요활동이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동요활동이 심리·정서적 요인군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한 결과,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전체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요인군과 문화예술적 요인
군의 전체효과크기가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동요활동 특성 상 대·소집단 중심으로 프로그
램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아 개개인에 대한 심리적, 정서
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정서적 안정은 어느 시기든 중요하나 특히 유아기 정서

적 안정은 성인기의 정상적 정서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요활동을 통하여 유아기 정서적 안
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향상 프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심리·정서적 요인군의 하부요인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
레스 억제와 정서지능은 중간효과크기를 자기조절능력

과 자기표현능력은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대상 미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메타분

석 한 임주영[51]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표현요인이 1.509

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

과 일치된 결과로, 동화활동이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정
서지능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활동 특성 상 유

아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할 기회

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자기표현능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동요활동이 문화예술적 요인군에 미치는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적 요인군의 전체효과크기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요활동이 지닌 복합적 기능 때문
으로 보여 지는데, 동요활동은 노랫말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언어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함께 노래 부르며, 
소리를 어울리게 맞춰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음악적 

요소를,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
서 미술적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유아의 문화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어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 적용이 효과적임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

해 준다. 
또한 문화예술적요인군의 하부요인은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효과크기를 보인 창의적 능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

들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동화구연프로그램 효과와 관련 하여 메타분석 한 박

경희[54]의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창의성이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일치하나 그 외 미술적 능력

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능력과 언어능력이 중간효과크기

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동화구연이 상대적
으로 수동적인 교육방법이 주를 이루는 반면, 동요를 활
용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능동적 교육방법을 많이 활용하

고 있기 때문에 미술적, 언어적 능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창의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동요활동 프

로그램 구성에 있어, 일방적인 교사 주도적 구성이 아닌 
좀 더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지

속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 주며, 현 유아 교육관점에 
맞는 창의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동요활동 구성이 요

구됨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동요활동 효과와 관련된 요인의 전체효과크

기 변화추이는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수록 효과크기가 점

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군별 효과크
기 변화추이 역시 모든 요인군이 최근 출판물에 가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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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관련된 요인군들의 효과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요활동을 통한 요인
들의 효과성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화예술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있어 기존의 음악, 미술, 과학 프
로램그램과 더불어 동요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

적 활용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한 후속 연구로서, 국내 동요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 
증가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변천사 

연구와 지속적인 효과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등 유아대상 동요활동의 지속적인 효과성 증

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요활동이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화예술적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
임을 증명하였으며, 관련 요인들의 효과성이 갈수록 증
가되고 있어 이를 뒤 받침 할 체계적인 연구와 행정적 

노력이 요구됨을 보여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난 16년 간 동요활동의 효과성을 

살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결

과를 돌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메타회귀분
석을 통해 동요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변인들의 시대적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과제는 다음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

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봤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각각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동요활동의 하위요인을 선정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3개 이상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선택
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동요활동과 관련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가능한 또 다른 하부변인으로 인한 상

의한 분석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요활동 관
련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메타분석연구가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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